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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선수는 소음을 탓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타수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동반자가 내는 헛기침이나 앞뒤에서 지르는 함성 등에 샷이 흔들리는

‘심약한’골퍼가 있다면 피닉스 오픈을 관전해 보라고 추천한다.

AP_ 연합뉴스

어떤 환경이든

골프에집중할수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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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프대회 관전의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은 선수가

샷을할때절대소리를내지말아야한다는것이다.

특히티샷때릴때와퍼팅할때의‘정숙’은새삼강조할필

요도 없다. 티잉 그라운드와 그린 주변에 경기진행요원이

특히많이배치돼‘조용히’라고적힌팻말을들고갤러리들

이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도 그래서

다. 특히카메라셔터와휴대전화소리는절대금기다. 아예

카메라소지를금지하는대회도있고휴대전화를대회주최

측이맡아놓기도한다. 

아마추어골퍼끼리도동반자가샷을할때에는소음을내

지않는것이에티켓의기본이다. 프로골프대회에서지켜야

하는기본적인예의가또하나있다면선수의샷에대해노

골적인비난이나야유를보내지않는것이다. 물론주말골

퍼끼리도야유를보내는것은큰실례가될수있으므로마

땅히자제해야한다.

하지만이런원칙과예의를지키지않아도되는PGA 투

어대회가있다. 지난 2월6일끝난피닉스오픈은골프장이

아니라마치축구경기장같은분위기에서치러진다. 대회가

열리는스코츠데일TPC는일종의해방구다. 관중은마치골

프에티켓을모조리잊어버린듯행동한다. 술을마시고특

정선수를겨냥해독설에가까운야유도거침없이날린다.

그런데도 관중은 어마어마하게 몰린다. 하루에 20만 명에

육박하는관중이들어찬다.

특히16번홀(파3, 162야드)은선수들에게는악몽이다. 티

잉그라운드에서그린까지사방이모두스탠드로둘러싸인

16번홀은그야말로농구장을방불케하는소음으로가득하

다. 스탠드는최대2만명의갤러리를수용할수있다. 미국

프로농구(NBA) 경기가열리는대형체육관보다더큰규모

다. 스탠드를채운관중은맥주에취한채함성과박수, 그리

고합창으로선수들기를죽인다. 그린에볼을올리지못하

는선수에게는거의욕설에가까운야유가쏟아진다.

농구장같은소음천지에서치러지는피닉스오픈

피칭웨지나9번아이언으로티샷을때리는16번홀은그

다지 어려운 홀이 아니지만 선수들의 실수가 자주 나오는

것은이런독특한환경때문이다. 선수들은이곳에서는샷

실력을겨루는게아니라심장크기를잰다는말이나올정

도다. 요즘은아예이런분위기에주눅이들기는커녕마케

팅의기회로삼는‘간큰’선수들도나온다. 벤크레인과버

바왓슨은티잉그라운드에서랩공연을펼쳐관중들의환

영을받았다. 개성적인패션으로늘눈길을끄는‘영건’리

키 파울러는 티샷을 마치고 그린까지 걸어가는 동안 미리

준비해온모자를스탠드로던져주는이벤트를펼쳤다.

이런16번홀의떠들썩하고어수선한분위기를견뎌내지

못하면피닉스오픈우승은꿈도꿀수없다. 더구나최종라

운드 16번홀에서타수를까먹는다면치명타가아닐수없

다. 올해대회우승자카일스탠리도최종라운드때16번홀

에서큰위기를맞았다. 티잉그라운드에올라섰을때스탠

리는스펜서레빈과공동선두였다. 안그래도스탠리는딱

7일전파머스인슈런스오픈최종라운드에서 5타차리드

를지키지못한채역전패를당해‘간이작다’는비아냥거림

을받았던아픔이있는선수. 

프로든아마든심약해서는제실력못낸다

피칭웨지를잡고친티샷은그린왼쪽으로크게벗어났

다. 긴장한나머지몸통회전이덜된상태에서스윙을한탓

이었다. 관중석에는 야유가 쏟아졌다. 설상가상으로 그린

밖에서친칩샷은홀을지난내리막을타고3m나굴러내려

갔다. 일주일만에다시찾아온우승기회를또한번허망하

게날려버릴위기가찾아온것이다. 하지만머리가아플만

큼큰소음속에서도스탠리는3m 퍼트를집어넣고파세이

브에성공했다. 

“그런엉터리티샷이어디에있냐?”“넌새가슴이야!”등

등정신없이놀려대던관중이이번에는우레같은박수와

함께“잘했다”“우승해라”같은격려의고함을내질렀다. 스

탠리는남은두홀을무사히파로막아내고 1타차우승을

거뒀다. 16번 홀의위기를넘어서지못했다면맛보지못할

감격이었다. 일주일전평생잊지못할뼈아픈역전패의아

픔도 깨끗이씻을수있었다.

동반자가내는헛기침이나앞뒤팀에서지르는함성등에

샷이흔들리는‘심약한’주말골퍼가있다면매년 1월말이

나2월초에열리는피닉스오픈을관전해보라고강력히권

하고싶다. 특히16번홀에서는나흘내내고정카메라로선

수들의티샷과칩샷, 퍼팅을낱낱이중계해주므로선수들

의숱한실수를생생하게지켜볼수있다. 선수는소음을탓

할수있지만그렇다고타수가바뀌는것은아니라는사실

을가슴에새길좋은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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